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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김치 조달 형태는 직접 담그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시판김치 구매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금년 김장김치 조달 형태는 김장을 직접 담그는 가구의 비중이 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구매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판김치는 19%로 나타남.

• 시판김치 구매 비중은 2014년 8%에서 2019년 19%로 증가 추세이며, 국내 매출액(4/4분기)도 2014년 335억 원에서 

2018년 614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수입산은 위생요인으로 선호도가 낮음.

김장철 배추 구매 형태는 신선배추보다 절임배추를 선호하며, 김장용 고추는 고춧가루, 마늘은 통마늘 형태 선호 

• 2019년 절임배추 선호도는 55%로 신선배추(4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절임배추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향후

구매량을 줄이겠다는 비중도 38%로 높게 나타나 불만족 요인을 파악하고 산지에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 절임배추 불만사항으로는 절임 정도, 맛, 비위생적인 절임 및 포장 상태, 절임에 사용된 배추의 품질 저하 등임. 

• 김장양념 주원료인 고추는 고춧가루 형태의 구매 의향이 68%로 가장 높으며, 마늘은 통마늘 형태가 66%로 높았음.

금년 김장 수요 및 김장용 주요 채소류 소비량은 작년보다 감소 전망 

• 금년 4인 가족 기준, 김장용 배추 포기 수는 22.3포기로 작년(23.4포기)보다 1.1포기 감소하고, 무도 작년(9.0개)보다 감소한

8.7개로 조사됨. 가족 수가 줄거나 김치 소비량이 줄 것이라는 요인(48%)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예상됨.

• 건고추와 마늘 가격은 작년보다 낮겠지만, 소비량은 작년보다 각각 3%, 1%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김장 주원료인 배추,

무 가격 강세 영향으로 김장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금년 김장 시기는 11월 하순∼12월 상순에 50% 이상 이루어지겠으며, 기상청 전망 결과 김장철인 11∼12월 평균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보되어 지역별 김장이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됨. 

금년 김장배추, 무 공급량은 작년보다 감소하나, 건고추, 마늘은 증가 전망 

• 금년 김장용 주요 채소류 가격은 배추와 무는 생산량 감소로 작년보다 높겠으나, 건고추, 마늘은 생산 및 저장량 증가 영향으로

작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됨.

• 금년 배추, 무 가격 강세 영향으로 김장 비용(4인 가족 기준)은 작년(26만 4천 원) 및 평년(24만 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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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2019년 김장 의향

1.1. 조사개요

전국의 가구 소비자 60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실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에서 구축하고 있는 전국의 가구 소비자 601명을 대상으로 금년 김장철

(10~12월)의 김장김치 조달 형태, 구매 형태, 구매처 등을 조사하였음. 

• 소비자 조사는 2019년 10월 17~18일 온라인 조사를 통하여 실시하였음. 

1.2. 2019년 김장김치 조달형태

김장김치 조달은 김장을 직접 담그는 비중이 여전히 가장 높지만, ‘시판(포장)김치 구매’ 비중이 증가 추세 

2019년 소비자의 김장김치 조달 형태를 보면, 김장을 직접 담그는 비중이 63%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시판

김치를 구매하는 비중이 19%, 김장김치를 지인에게 무료로 조달받거나 구매하는 비중은 각각 10%, 8%임.

• 올해 김장김치를 담그겠다는 가구의 비중이 전년 65%에서 63%로 소폭 감소하였지만, 시판김치를 

구매하려는 비중은 2018년 16%에서 2019년 19%로 증가하였음.

<그림 1> 가구 소비자의 김장김치 조달형태별 비중 



 현안분석 3

김장김치를 직접 담그는 이유로는 ‘가족이 선호하는 입맛을 맞출 수가 있어서(52%)’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이 ‘시판김치보다 원료 품질을 믿을 수 있어서(34%)’, ‘절임배추나 김장양념(김칫소) 판매 등으로 김장하기 

편리해져서(7%)’ 등의 순으로 맛과 원료 품질을 중시하고 있음.

• 반면, 김장김치를 담그지 않고 주로 시판김치를 구매하려는 이유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구매가 

가능해서(48%)’, ‘김치 담그기가 번거롭거나 바빠서(26%)’가 7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연도별 시판김치 구매 비중은 2014년 8%에서 2019년 19%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시판김치 국내 

매출액(4/4분기)도 2014년 335억 원에서 2018년 614억 원으로 증가하였음. 

• 시판김치는 행락철 수요가 많은 3/4분기의 매출 비중이 35%로 가장 높고, 김장철인 4/4분기는 24%임.

• 시판김치 주 구매처 비중은 ‘인터넷 또는 TV 홈쇼핑(37%)’과 ‘대형유통업체(마트, 백화점 등)(32%)’ 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2> 소비자 연도별 시판김치 구매 비중, 시판김치 국내 매출액 추이 

자료: 식품산업통계정보(FIS).

수입산(중국산) 시판김치에 대한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전체 9%로 나타났지만, 위생상태가 의심되어 

수입산을 구매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중은 91%로 여전히 높게 나타남. 

• 수입산 시판김치를 구매하는 이유는 ‘가격이 저렴해서(49%)’가 가장 높고, 다음이 ‘호기심에 구매

(23%)’였으며, 주 구매처는 ‘인터넷 등 온라인 매장(40%)’,‘ 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26%)’임.

• 소비자 대부분은 향후 수입산 시판김치에 대한 구매 의향이 높지 않았으나, 수입산 시판김치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43%는 재구매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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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수입산 시판김치 구매 경험, 재구매 의향, 구매처     

1.3. 2019년 김장김치 담그는 소비자의 구매 패턴 

김장배추는 신선배추보다 절임배추 형태를 선호하며, 김장용 고추는 고춧가루 형태, 마늘은 통마늘 형태 선호

2019년 김장을 담그는 소비자의 김장배추 형태별 구매 선호도는 절임배추(55%)가 신선배추(45%)보다 높으며, 

절임배추 구매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신선배추 구매는 감소 추세를 보임. 

• 절임배추를 구매하는 이유는 ‘절임과정이 번거로워서(68%)’,‘담그는 시간이 절약돼서(23%)’가 대부분

이며, 신선배추 구매 이유로는 ‘절임배추의 위생, 포장 등의 상태를 믿을 수 없어서(29%)’, ‘부모, 친지 

또는 지인 등으로부터 손쉽게 얻을 수 있어서(28%)’,‘절임배추를 사용해 담그면 입맛에 맞지 않아서

(20%)’ 등임. 

<그림 4> 김장배추의 구매형태별 선호도 추이   



 현안분석 5

절임배추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불만족 요소를 보면, 맛과 위생, 절임 정도의 적정 수준, 포장 상태, 절임에 

사용된 배추 품질 등을 지적하고 있음.

• 절임배추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향후 구매량을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응답한 

비중이 54%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으나, 구매를 하지 않거나 줄이겠다는 비중도 38%로 높게 나타남.

• 절임배추 구매량을 줄이는 이유는 ‘절임 정도가 적당하지 않다(18%)’, ‘절임이나 포장상태가 비위생

적이다(16%)’, ‘김치를 담글 경우 맛이 없다(15%)’, ‘절임에 사용된 배추의 품질이 나쁘다(12%)’ 등임.

<그림 5> 절임배추 재구매 의향 및 불만 사항     

절임배추 구매처는 ‘생산농가와 직거래’가 2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부모, 친지, 지인을 통한 구매

(19%)’, ‘대형유통업체(마트, 백화점 등)(17%)’, ‘인터넷 쇼핑몰 및 TV홈쇼핑(14%)’ 등의 순임.

• 신선배추는 도매시장 또는 재래시장에서 구매하는 비중이 32%로 가장 높아 차이를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농가와 직거래 비중이 19%, 대형유통업체(마트, 백화점 등) 16% 순임. 

김장김치에 주로 사용되는 양념채소류인 고추는 고춧가루 형태의 구매 의향이 68%로 가장 높으며, 건고추 

31%, 홍고추 1% 순임. 마늘의 경우 통마늘 구매 의향이 66%로 가장 높으며, 깐마늘 24%, 다진마늘 10% 순임.

• 고추는 건고추나 홍고추 등 원형 형태보다는 사용하기 편리한 고춧가루 형태를 주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고, 김장철(11~12월) 이전에 구매하는 비중이 85%로 높음. 

• 마늘은 통마늘 형태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았는데, 이는 깐마늘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을 뿐만 

아니라 품질 확인 등이 용이하므로 보통 김장을 담글 때 통마늘을 직접 탈피하여 사용하는 비중이 높음.

김장을 담글 경우 김장양념인 김칫소는 시간 절약, 편리성 등의 이유로 구매하지만 비중이 크게 낮으며(5% 미만), 

고춧가루, 통마늘 등 원재료를 구매하여 김칫소를 직접 만드는 소비자가 여전히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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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무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경우는 주로 김칫소 또는 김장 원료로 사용하는 비중이 49%로 가장 

높으며, 깍두기(21%), 동치미(13%), 총각김치(12%), 열무김치(4%) 등을 만드는 데 원료로도 사용하고 

있음. 

<그림 6> 양념채소류(고추, 마늘) 구매 형태, 김장무 사용 용도    

1.4. 김장철 김장 수요 전망 

2019년 김장 수요 및 김장용 주요 채소류 소비량은 작년보다 감소 전망 

2019년 김장 소비 의향 조사 결과, ‘작년과 비슷하게 담글 것이다’라는 응답이 55%로 가장 높은 가운데, ‘작년

보다 적게 담글 것이다’라는 비중이 30%인 반면 ‘작년보다 많이 담글 것이다’는 15%에 그쳐 금년 김장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김장 소비량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가족 수가 줄거나 김치 소비량이 줄어서(외식 증가 

등)(48%)’가 작년에 이어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김장 비용이 많이 들것 같아

서’와 ‘김치냉장고에 저장되어 있는 김치가 남아서’가 각각 18%로 나타남. 

• 김치를 작년보다 많이 담그겠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전체의 15%에 불과하나, ‘김치냉장고가 생겨 장

기간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29%)’, ‘절임배추 등으로 김장 담그기가 편리해져서(28%)’, ‘친지나 이웃

에게 나눠주기 위해서(21%)’ 등의 이유로 김장 소비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남. 



 현안분석 7

<그림 7> 2019년 김장 소비 의향 및 작년보다 감소한 이유    

올해 4인 가족 기준, 김장용 배추 포기 수는 22.3포기로 작년(23.4포기)보다 1.1포기 감소하고, 무는 작년

(9.0개)보다 0.3개 감소한 8.7개로 조사됨. 금년 김장용 배추 포기 수는 최근 5년간(2014∼2018년) 가을배추 

생산량이 가장 적었던 2016년(22.7포기)과 비슷하며, 무도 2016년(8.9개) 수준임.

• 또한, 김장양념 주원료인 건고추와 마늘은 가격이 작년보다 낮음에도, 소비량은 작년보다 각각 3%, 

1% 줄 것으로 예상됨. 이는 김장 주원료인 배추, 무 가격 강세 영향으로 김장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그림 8> 가을배추, 무 생산량 및 구매 의향 추이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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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김장 시기는 작년과 비슷한 11월 하순∼12월 상순에 50% 이상 이루어지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충청은 11월 중·하순, 호남과 영남은 12월 상순에 김장을 가장 많이 담글 것으로 파악됨. 

• 김장 적정 시기는 일 평균기온이 4℃ 이하이고, 일 최저기온이 0℃ 이하로 유지될 경우가 적기이어서 

기상청 3개월 기상전망 결과(기상청 날씨누리) 올해 11~12월 평균기온이 평년(11월 7.0∼8.2℃, 12월 

1.0∼2.0℃)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보되어 있어 지역별로 김장이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됨. 

• 김장 적정 시기(평년 기준)는 서울 11월 29일, 대전 12월 1일, 대구 12월 5일, 광주 12월 11일, 부산 

1월 2일임.1)

<그림 9> 금년 김장 시기 비교(작년 대비)    

1) 자료 출처: 웨더아이(www.weathe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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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김장채소류 수급 전망 및 시사점

금년 김장 시기(11~12월)에 출하되는 가을배추, 무 공급량은 작년보다 감소, 건고추·마늘은 증가 전망

2019년 가을배추 생산량은 재배면적 및 단수 감소 영향으로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21%씩 감소한 110만 4천 톤이며, 

가을무는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18%씩 감소한 38만 3천 톤임.

• 가을배추, 무는 생산량 증가로 작년 주 출하기(11~12월) 가격이 낮아 금년 재배면적이 감소하였고, 

9~10월 세 차례 태풍 발생으로 작황이 평년보다 부진한 상황임. 

<표 1> 가을배추, 무 추정 생산량

구분
가을배추 가을무

재배면적(ha) 단수(kg/10a) 생산량(천 톤) 재배면적(ha) 단수(kg/10a) 생산량(천 톤)

2019년 10,968 10,065 1,103.9 5,344 7,165 382.9

2018년 13,313 10,547 1,404.2 6,095 7,664 467.1

평년 13,237 10,584 1,400.9 5,756 8,148 469.0

증감률
(%)

전년비 -17.6 -4.6 -21.4 -12.3 -6.5 -18.0

평년비 -17.1 -4.9 -21.2 -7.2 -12.1 -18.4

주: 2019년 단수 및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김장철(11~12월) 배추 순별 출하량은 11월 하순의 출하량 감소 폭(평년 대비 –24%)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12월에는 출하량 감소 폭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무는 출하량 감소 폭이 12월로 갈수록 확대될 전망임. 

• 배추는 김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11월 하순 출하량 감소 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나, 12월

부터는 전남(해남)지역에서 작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을배추 출하가 본격화되고, 겨울배추 출하도 

시작되면서 출하량 감소 폭은 11월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반면, 무는 가을무 작황이 부진하고, 태풍의 직접적인 피해를 본 제주지역의 월동무 초기(12월) 출하량도 

감소하여 11월보다 12월 출하량이 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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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배추, 무 김장철(11~12월) 평년 대비 순별 출하량 감소율  

2019년 김장철(11∼12월) 배추 가락시장 상품 도매가격은 태풍 등의 영향으로 김장배추 작황이 

부진하여 전년(1,460원) 및 평년(1,980원)보다 높은 2,800원/포기 내외로 예상되며, 무도 전년(680원) 

및 평년(830원)보다 높은 2,300원/개으로 전망

• 금년 절임배추 도매가격은 전년 및 평년 수준인 24,000원보다 각각 33%, 35% 높은 32,000원/(20kg, 

7∼10포기) 내외로 조사됨.

<표 2> 김장배추, 무 도·소매가격 동향(상품)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평년

절임배추(20kg) 22,000 22,000 26,000 25,000 24,000 24,000

신선배추(포기)
도매 1,037 1,383 2,773 1,717 1,460 1,983

소매 1,940 2,156 3,805 2,662 2,937 3,135

무(개)
도매 829 812 2,054 833 683 825

소매 1,308 1,357 2,621 1,456 3,400 11,467

주: 연도별 도·소매가격은 11~12월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대아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AMIS).

신선배추 도·소매가격은 매년 생산량 변화에 따라 절임배추보다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특히, 가을배추 

생산량이 적었던 2016년과 2019년의 경우 신선배추 가격은 크게 상승한 반면, 절임배추 가격 상승 폭은 상대적

으로 크지 않아 생산량이 많았던 시기에 비해 가격 격차가 줄어들었음.

• 2019년의 신선배추(8포기 기준) 소매가격은  상승하여 절임배추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생산량이 

부족한 시기에는 신선배추보다 절임배추를 구매하는 것이 가격 측면에서 이점이 될 수 있음. 

• 다만 절임배추 구매 시 불만 사항으로 제기되었던 절임염도, 맛, 배추 품질 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면 

가격과 상관없이 신선배추를 구매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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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절임배추와 신선배추 도·소매 가격 비교   

주: 절임배추 20kg은 신선배추 약 8포기가 사용된다고 가정하였으며, 2019년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대아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AMIS).

2019년산 건고추 생산량은 작년보다 증가한 7만 7천~8만 1천 톤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되어 가격은 하락 전망

금년 김장철 화건 고추 상품 600g당 도매가격은 작년(19,83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됨. 금년산 난지형 마늘 

저장량은 작년보다 3% 증가하여 김장철 깐마늘 kg당 도매가격은 작년(5,940원)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표 3> 건고추 생산량, 마늘 재고량 추정 

구분
건고추 마늘(천 톤)

재배면적(ha) 단수(kg/10a) 생산량(천 톤)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

2019년 31,644 244~256 77.2~81.0 105.3 22.7 78.6 

2018년 28,824 248 71.5  94.6 17.0 76.4 

평년 31,840 253 80.7 107.0 20.0 83.9 

증감률
(%)

전년비 9.8 -1.6~3.2 8.0~13.3 11.3 33.3  2.9

평년비 -0.6 -3.6~1.2 -4.3~0.4 -1.6 13.3 -6.3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본부.

<표 4> 건고추·마늘 도·소매가격 동향(상품)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평년

건고추(kg)
도매 14,168 13,414 9,670 21,114 19,832 15,805

소매 16,714 17,817 17,695 16,539 28,543 17,409

깐마늘(kg)
도매 4,658 6,976 7,334 6,519 5,941 6,479

소매 6,667 9,482 10,320 9,550 8,812 9,281

주: 연도별 도·소매가격은 11~12월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A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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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김장 비용(4인 가족 기준)은 작년(26만 4천 원) 및 평년(24만 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

이는 전체 김장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배추, 무 등 채소류 가격이 높기 때문임.

• 전체 김장 비용에서 김장채소류(배추, 무, 건고추, 마늘)가 차지하는 비중은 52%(평년 기준) 수준이며, 

매년 김장채소류 가격 변화에 따라 김장 비용도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2> 연도별 김장 비용 및 김장채소류 가격 추이    

주: 4인 가족 기준 김장채소류 가격은 배추 20포기, 무 10개, 고춧가루 1.86kg, 마늘 1.2kg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AMIS).

금년 정부의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은 ‘품목별 수급 상황을 감안한 공급조절로 과도한 수급 불안을 차단하고’, 

‘할인행사, 직거래, 정보 제공’ 등으로 소비자 김장 비용 경감, 김장 캠페인·기부 등을 통해 김장 문화 확산 및 

소비 촉진, 농가 기술 지도 강화 등으로 김장배추, 무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함. 

• 배추는 10월 하순∼11월 상순 수매비축(3.5천 톤) 및 출하조절시설(2.5천 톤) 저장 물량을 수급상황에 

따라 도매시장에 집중 공급하고, 계약재배 물량(44천 톤)을 활용한 출하조절을 통해 김장 집중 시기

(11월 하순∼12월 순)에 공급량 확대 

• 무는 10월 하순~11월 상순 수매비축(4천 톤) 물량을 수급상황에 따라 도매시장에 집중 공급

• 고추, 마늘 등 양념채소는 김장철 특판전, 홍보 강화 등의 대책으로 김장철 가격 안정 및 국내산 소비 

확대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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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금년 김장은 평년보다 조금 늦게 담그되, 김치의 품질 등을 고려할 때 김장 양을 많이 줄이지 않는 노력 필요 

가을배추, 무 생산 감소로 김장 비용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에서는 비용 증가 폭을 10% 이하로 

관리할 계획임. 김장 수요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 당국과 소비자의 노력이 필요함. 

가을배추에 비해 겨울배추의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풍부하여, 김장 시기를 12월 이후로 연기하면 상대적으로 

김장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김장배추 공급량이 12월로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김장철 평균기온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보되어 김장을 예년보다 조금 늦게 담글 필요도 있음.

최근 편리성, 시간 절약 등의 이유로 신선배추보다 절임배추를 구매하여 김장을 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그 

품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산지에서는 절임배추 절임도, 품질 및 위생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함.

시판김치 구매 비중 증가 등 김장김치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장기적으로 

가을배추, 무 생산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절하여, 수요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농가의 수익성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사전적인 노력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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